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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의 ‘왕할머니들’
<Another Energy> 4. 22~9. 26 모리미술관

베아트리스 곤잘레스 <Ante el duelo (In the Face of Mourning)> 캔버스에 유채, 목재 가구 145×152×48cm 2021

1950~70년대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누구인가? <Another Energy>는 그 해답을 14개국에서 온 작가 
16명의 작업으로 제시한다. 주인공은 카르멘 헤레라, 에텔 아드난, 
미리암 칸, 수잔 레이시 등. 한국에서는 김순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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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가 넨구디 <Warp Trance> 멀티채널 비디오, 사운드 가변크기 2007

1915년생부터 1949년생까지 두루 걸쳐 있는 이들은 여전히 
건재한 미술계 ‘왕할머니’다. 전시장에 모인 작품 130여 점은 
유행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신념으로 ‘또 다른 에너지’를 
발산해온 이들의 발자취를 증명한다. / 이현 수석기자

2 / 2


